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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호경

2. 평화의 기도

주여, 저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음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 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 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 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서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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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말씀 묵상 - 따름과 보상(마르 10,28-31)
그때에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보시다시피 저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스승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
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나 때문에, 또 복음 때문에 집이나 
형제나 자매, 어머니나 아버지, 자녀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현세에서 
박해도 받겠지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토지를 백배나 
받을 것이고, 내세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첫째가 
꼴찌 되고 꼴찌가 첫째 되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

- 말씀을 읽은 후 진행자는 청년들이 말씀내용을 묵상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잠시 주세요.

4. ‘부모와의 이별’에 대해 읽고 함께 나눠요.
1.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 나를 묶고 있는 사슬은 무엇인가요?
2. 그 사슬을 풀기 위해 내가 노력한 것은 무엇인가요?
3. 그로 인해 나의 삶과 신앙에는 어떤 변화가 생겼나요?
- 앞의 4번 내용을 읽은 후 나눔 질문에 대해서 청년들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잠시 주세요. 
  
이후 청년들이 함께 나눔 질문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진행
해주세요.

5. 활동하기
- 고통의 신비 5단 봉헌하기 + 매듭을 푸시는 성모님 성화사진 따라하기

6. 청년의 기도
- 뒷 장에 ‘청년의 기도’가 준비되어 있어요.

7. 성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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